
오뎃사 할렐루야 교회 선교편지 

 

‘황 디아나’라는 고려인 자매가 있습니

다. 7년 전에 전혀 교회를 모르는 고려인 

여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15세 디아나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10월에 전도사님의 아들과 

결혼할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했던 자매입

니다. 교회 2층 방에서 다른 청년들과 생활하기도 했지만, 거의 나머지 2년 동안은 혼자 교회에서 자고 

생활했었습니다. 아주 쾌활하고, 성격이 급한 데다가 말도 빨라, 저에게 눈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리한데다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여 공부도 남달리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에 디아나가 회계학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 번 교회 청년들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디

아나 졸업식은 좀 감회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은 졸업하기 전에 실습기간이 있는 데, 디아나는 

은행에서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이라 실습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

식을 들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일 같지만,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회사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고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청년들은 결국 부모님

의 반찬가게나 농사를 짓기 위해 밭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 청년

들, 또 그것을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여 묵묵히 시장과 밭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

습니다. 그런 디아나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순간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했는지요!!! 

디아나의 졸업식을 보면서 오뎃사 할

렐루야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

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2만여명의 

고려인들의 마지막 소망이며 등대가 되어

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수

님을 몰랐던 디아나는 교회에서 생활한다

는 조건으로 주일 예배는 물론, 아침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억지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지금, 디아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은 복음의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고려인 교회

를 맡은 후부터, 주님께서는 복음의 고려인 청년들이 이 땅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래서 디아나의 졸업식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 (롬9:3) 

 

※ 오뎃사 할렐루야 교회를 도와 주십시요! ※ 
얼마 전에, 오데사 시로부터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유는 할렐

루야 교회 건물을 제삼자와 계약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제야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름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출34:24)  비로소 지난 주에 12,000불 

함께 키예브 담당 관공서에다 계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절차는 키예브 정부의 승인으로 오뎃사 시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뎃사 재산관리 위원

회에서 임대 결정을 받고, 3개월 후 위원회에서 매입가 결정됨으로 감정평가원에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통례상 300,000$(1,000$/㎡)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너무나 벅찬 금액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 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반듯이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도와주십시요! 


